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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만과 분열을 이기는 겸손 · 소그룹 나눔 자료 · 사사기 12:1-6 
 

사사기 12:1-6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에브라임 지파는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느냐며 

항의했고 이는 결국 42,000 명이 죽는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에브라임은 야곱에게서 

물려받은 장자 지파라는 영적 기득권에 빠져 하나님이 세우신 입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교만은 “네 집을 불사르리라”는 협박과 길르앗 사람을 도망자로 모는 근거 

없는 비방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 말은 가문에서 쫓겨났던 입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공동체를 뿌리째 흔드는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만이 다른 

이의 세워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선을 넘는 말이 상대의 깊은 상처를 건드려 

관계와 공동체를 돌이키기 어려운 분열로 몰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 누군가 나를 빼놓고 어떤 모임이나 결정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어 서운했던 경험이 있다면 가볍게 나눠주세요. 

2.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가 전쟁할 때는 돕지 않다가, 승리한 뒤에야 찾아가 왜 

부르지 않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나눠주세요. 

 

1. 사사기 12 장 1 절과 4 절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에게 

실제로 한 말은 각각 무엇이었는지 본문에서 찾아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2. 설교는 에브라임의 항의를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도전한” 영적 교만이라고 짚었습니다. 왜 이 사건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교만의 문제로 읽히는지 나눠주세요. 

3. 기드온 때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맏물 포도보다 낫다”는 

겸손한 한마디로 넘어갔지만, 입다 때는 같은 항의가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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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의 차이가 공동체의 운명을 가른다는 사실이 나의 관계 속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지 나눠주세요. 

4. 에브라임은 입다의 가문을 불사르겠다 위협하고, 쫓겨났던 입다의 

아킬레스건인 “도망자”라는 말로 그를 건드렸습니다. 누군가 사실 확인 없이 

나의 가장 아픈 과거를 건드린다면, 나는 조용히 삭일지 끝까지 맞설지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1. 설교자는 자신이 “억울한 입다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에브라임에 더 

가깝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도 누군가 세워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졌거나, 확인 없이 누군가를 평가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돌아보면 

어떨까요? 

 

1. 이번 주 누군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전해 듣거나 옮기고 싶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 말을 입 밖에 내기 전에 “이게 사실인가”를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는 멈춤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2. 누군가 내 자리나 역할을 대신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려 할 때, 그 감정을 그대로 삼키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의 

세우심”이라고 소리 내어 인정해보면 어떨까요? 

 
1. 사사기 8:2-3 — 같은 항의에도 기드온이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을 추켜세워 

피 흘림 없이 갈등을 가라앉힌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2. 창세기 48:13-14 — 야곱이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에게 얹어 축복한, 

에브라임의 장자 의식이 시작된 장면입니다. 

3. 야고보서 3:5-6 — “작은 혀가 공동체를 뿌리째 흔든다”는 말의 위력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4. 야고보서 4:6 — 영적 교만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경고와 맞닿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만, 야곱이 손을 엇갈려 축복함으로 장자의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나안 정복 시대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출신이었기에, 이들은 이스라엘 열 두 지파 중 자신들이 늘 중심이어야 한다는 자부심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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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주 가족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낼 때, 그 말이 사실 

확인된 것인지 한 번 되물어보세요. 

2. 이번 주 직장이나 교회에서 나보다 먼저 인정받거나 세워진 사람을 만나면, 

속마음과 달라도 “수고하셨어요”라는 말을 직접 건네보세요. 

이 중 하나를 골라 실천해 보고, 다음 모임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 내 안에 숨어 있는 영적 기득권과 불편한 마음을 솔직히 주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도록 

 사실 확인 없이 옮기려던 말을 멈추고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주시도록 

 다른 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동참하도록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는 입술을 지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실 때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 영적 교만을 숨기지 않고 

꺼내어 보게 하소서. 선을 넘는 말이 얼마나 쉽게 누군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고 

공동체를 뿌리째 흔드는지 깨닫게 하시니, 이번 주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확인되지 않은 말을 옮기려는 순간마다 멈추게 하시고, 다른 이의 세워짐 앞에서 겸손히 

손 내밀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 공동체도 살고 저도 사는 

그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